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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폭염, 다음주 최대전력수요 예상
- 최대전력수요 발생 대비 긴급 현장점검 실시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에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

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

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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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 점검회의 개요

◈ 장마 후 지속되는 폭염으로 8월 2주차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바, 
피크주간 전력수급 전망을 공유하고 기관별 준비상황 종합점검

□ 회의개요

ㅇ (일 시) ’24. 8. 1.(목) 11:30~12:40

ㅇ (장 소) 한전아트센터회의실 → 신양재 변전소 (서울 서초구)

ㅇ (참 석) 2차관, 한전, 한수원, 발전 5사, 전력거래소* 등

   *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현장대응을 위해 본사 관제센터에서 비대면 참석

□ 세부일정
시 간 (‘70) 세  부  내  용 장 소

11:30 ~ 11:35 5‘  • 모두발언 (언론 공개)

한전아트센터
11:35 ~ 11:55 20‘

 • 기관별 발표

 ➊ 피크주간 전력수급전망 및 조치계획

 ➋ 송배전설비 안정운영 계획 

 ➌ 원전·양수 안정운영 계획 

11:55 ~ 12:10 15‘  • 기관별 수급대책 점검 및 현안 논의

12:10 ~ 12:15 5‘ <도보 이동> 한전 아트센터 → 신양재 변전소

12:15 ~ 12:35 20‘

 • 신양재변전소 현장점검

 ➊ 345 / 154kV GIS실 순시 (기자 동행)

 ➋ 전력구 (비공개) 신양재변전소

12:35 ~ 12:40 5‘  • 기념촬영 및 해산


